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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REPORT

스트리밍으로  
향하는 디즈니…
100년 위기를  
넘을 수 있을까?

한정훈(다이렉트미디어랩 운영자)

오는 2023년 10월 디즈니(Disney)는 창업 100주년을 맞

는다. 1923년 월트 디즈니가 회사를 설립한지 100년이 되

는 것이다. 100년 동안 디즈니는 글로벌 1위 엔터테인먼

트 회사로 군림했다. 미키를 중심으로 픽사, 루커스필름 

등을 인수하며 최고 IP회사에 올랐고 위기 때마다 과감한 

투자로 경쟁사를 확실히 따돌렸다. 그러나 이런 디즈니가 

요즘 위기를 맞고 있다. TV사업은 흔들리고 급기야 케이

블TV와의 갈등으로 미국 가구 1,500만 명이 디즈니 채널

과 ESPN을 보지 못하고 있다. 플로리다와의 정치적인 분

쟁도 벌어졌고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위기 때마다 

혁신적인 전략으로 이를 극복해온 디즈니가 이번 위기도 

넘어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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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023년 10월 16일 디즈니(Disney)는 창사 100주년을 맞는
다. 100년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디즈니가 처음이다. 100년
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디즈니는 시대 변화에 잘 적응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마다 기술과 혁신적인 전략으
로 새로운 길을 열었던 역사가 있다.

따라서 대중은 디즈니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부른다. 1928년 유성 애니메이션을 처음 선보였
고(증기선 윌리) 픽사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까지 디즈니가 만든 기술과 영광의 길은 셀 수도 없다.

그런데 100년 디즈니가 흔들리고 있다. 1주당 300달러에 
육박했던 주가는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고 밥 체이펙 
CEO가 2022년 11월 전격 경질됐다. 임명된 지 3년도 안 되
는 시점이었다. 이후 15년간 디즈니 CEO였던 밥 아이거가 
돌아왔다.

그러나 아이거의 마법은 통하지 않았다. 시청 패턴 변화로 
TV, 영화 등 주 사업 모델의 수익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급
기야 CEO가 TV사업 매각을 언급하기까지 했다. 이후 정치
적인 논란에도 휩싸였다. 여기에 200일 가까이(9월 7일) 이
어지고 있는 작가와 배우들의 파업은 디즈니에 상처를 주
고 있다. 최근 케이블TV 사업자 차터와 프로그램 사용료 갈
등으로 블랙 아웃(Black Out)도 겪었다. 미국의 1,500만 차
터 고객은 디즈니 채널(ESPN, ABC, FX)을 보지 못하고 있
다. 하지만, 해법은 안 보인다.

전문가들은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도 이겨낸 디즈니가 이 
위기도 극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디즈니
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

TV의 미래에 대한 고민
스트리밍 시대가 왔다. 사람들은 점차 유료 방송을 떠나 스
트리밍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 케이블TV 구독 가구
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23년 2분기에만 미국 케이블TV 
구독 가구는 380만 가구가 감소했다.

실시간 TV 소비량도 줄어들고 있다. 2023년 7월 닐슨이 발
표한 스마트TV 소비 점유율 게이지(The Gauge)에1) 따르
면 지상파와 케이블TV 통합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50% 
미만(49.6%)이 됐다. 그동안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전쟁에
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케이블TV의 점유율도 30% 미
만(29.6%)으로 하락했다. 이에 반해 스트리밍TV 점유율은 

40%에 육박한 38.7%였다. 하루 10시간 중 4시간은 스트
리밍 서비스를 시청한다는 이야기다.

더 의미 있는 변화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향하는 젊은 세대
다. 같은 콘텐츠를 보더라도 중장년 층은 TV, 젊은 층은 스
트리밍 서비스를 시청한다.2) 닐슨이 조사한 결과 유명 드라
마 ‘슈츠(Suits)’도 TV와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청 세대가 완
전 달랐다. 슈츠의 매력은 여전하지만, 플랫폼은 세대를 갈
랐다. USA네트워크 케이블TV채널을 통해 슈츠를 보는 사
람 중 18~35세 비율은 8%에 불과했지만 넷플릭스와 피콕
은 23%에 달했다.

1) https://www.nielsen.com/insights/2023/streaming-grabs-a-record-38-7-of-total-tv-usage-in-july-with-acquired-titles-outpacing-new-
originals/

2) https://www.nielsen.com/insights/2023/plot-twist-the-suits-boomerang-highlights-the-value-of-streaming-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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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슈츠 오디언스 소비 트렌드

19%

27%

26%

23%

Netflix/Peacock
38%

31%

21%

8%

USA Network

65 - 99세 50- 64세 35 - 49세 18 - 34세 12 - 17세 2 - 11세

출처: 닐슨

스트리밍 시대가 왔지만 문제는 디즈니에 수익을 안겨주
는 플랫폼은 여전히 TV라는 점이다. 디즈니 채널부터 ABC, 
ESPN까지 폭넓은 장르와 영역의 TV채널을 보유하면서 많
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밥 아이거 디즈니 CEO는 2023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실시간 TV 부문이 여전히 수익을 내
고 있지만, 코드 커팅(유료 방송을 중단하고 스트리밍 서비

스로 옮기는) 트렌드는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는 실시간 TV비즈니스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말
했다. 이 발언에 대한 내외부 반발이 심했다. 경우에 따라 
TV사업을 매각한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거는 극단적인 선택(TV사업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
다고 했지만, 분사·투자 등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지고 있다.

디즈니 TV 사업, 지속적인 실적 하락
디즈니의 TV사업은 실적이 좋지 않다. 2023년 4~6월 분
기 ESPN의 TV광고 매출이 10% 상승했지만 전체 디즈
니의 TV네트워크 부문 매출(미국)은 4% 하락했다. 급
기야 ESPN은 카지노 운영사 펜 엔터테인먼트(Penn 
Entertainment)에서 5억 달러어치 주식과 10년간 현금 
15억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에 공
동 진출3)하기로 했다. 어린이와 가족에게 많은 신경을 쓰

고 있는 디즈니가 스포츠 베팅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은 회
사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미디어
의 미래는 맞지만 수익은 아직 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디즈
니(Disney)는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월 이용 가격을 27% 인상했다.4)(디즈니+ 프리미엄, 
13.99달러 월, 10월 12일부터) 디즈니는 2024년 디즈니의 
스트리밍 부문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

3) https://www.axios.com/2023/08/08/espn-gambling-penn-gaming-barstool-portnoy

4) https://variety.com/2023/digital/news/disney-plus-price-increase-hulu-espn-plus-123569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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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생존을 건 케이블 전쟁
급기야 디즈니는 케이블TV와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 케이블TV사업자 차터 커뮤니케이션(Charter 
Communications)과 ESPN, FX 등을 보유한 디즈니(Walt 
Disney Company)가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을 겪고 있다. 
가치를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진영과 올려줄 수 없다는 측
의 긴장이다. 급기야 차터는5) ‘케이블TV의 비즈니스 모델’
이 무너졌다고 선언했다. 차터 커뮤니케이션은 2023년 9월 
1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들에게 11페이지 입장
문을 냈다.6) 입장문에서 “케이블TV는 이제 소비자와 공급
자(플랫폼)에게 모두 너무 비싸졌다”며 코드 커팅(케이블
TV 시청을 중단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가는 것)과 매
년 상승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로 ‘악의적인 비디오 사이클
(Vicious Video Cycle)’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1,500만 차터 케이블 구독자(Spectrum TV Service)는 현
재 디즈니의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볼 수 없다. US 

오픈이나 미국 대학 미식축구 경기를 중계하는 ESPN의 블
랙 아웃에 대한 불만이 당장 나왔다. 러시아 테니스 프로 다
닐 메드베데프는 뉴욕 지역에서 ESPN의 US 오픈 중계를 
볼 수 없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불법 시청’을 통해 
경기를 관전했다고 털어놓았다.

양측 분쟁은 케이블TV 프로그램 사용료(Carriage Fee)에 
대한 시각 차에서 시작됐다. 케이블TV PP를 플랫폼에 전송
하는 데 얼마를 줘야 하는지 또 어떤 패키지에 포함해야 하
는지 양측 생각이 다른 것이다. 디즈니는 가격 인상을 원하
고 차터는 고정 혹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ESPN의 평균 구독료는 도전받고 있다. ESPN의 평
균 월 구독료는 가입자당 9달러 정도로 가장 비싸다.7) 2017
년 6.7달러 수준이었는데 2022년 8.72달러로 상승했다. 이
에 반해 대부분의 연예 채널은 1달러 이하다.

그림 2 유료 방송 구독자 변동

MVPD(Altice USA, Charter, Comcast, Dish, Verizon) VMVPD(FuboTV, Hulu, Sling TV) Total

2018 Q2

2019 Q2

2020 Q2

2021 Q2

2022 Q2

2023 Q2

1.8M

1.1M

871K

332K

400.2K

1.1M

-1.8M

-2.4M

-2.5M

-3.6M

-3.8M

-2.3M

11.2K

-1.3M

-1.6M

-3.3M

-3.4M

-1.2M

출처: 버라이어티

MSNBC는 ESPN이 2023년 9.42달러의 평균 구독료를 받
고 있지만 ESPN2, FX, 디즈니채널 등 다른 디즈니 채널은 
1.21, 0.93, 1.25달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즈니는 20
개 이상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디즈니 입장에선 위기인 셈
이다. 차터는 “구독자들은 이제 보지 않는 채널을 위해 프

리미엄(Premium)을 지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프
리미엄 채널로 인한) 요금 인상이 고객들을 케이블에서 떠
나게 한다”고 말했다. ESPN 등 디즈니 채널은 대부분 추가 
요금을 내야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 채널’로 운영되고 있
다.

5) https://www.nytimes.com/2023/09/01/business/charter-disney-cable-fight.html

6) https://ir.charter.com/static-files/05f899dd-7ef3-40d8-84c1-f16a7acfe318

7) https://variety.com/vip/espn-going-direct-to-consumer-may-save-cable-123563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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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진영의 싸움은 케이블TV의 이용자 이탈 이후 더 치열해
지고 있다. 모펫네이선슨(MoffettNathanson)에 따르면 미
국 케이블TV 구독자는 매년 50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다.8) 
많은 시청자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케이블
TV 사업자들도 과거처럼 많은 돈을 콘텐츠 회사들에 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디즈니도 시청료를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스포츠 중계권 시장에서 애플과 아마존 등 빅테크들의 공
세에도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들은 라이브 스포
츠 중계권을 인수하면서 방송의 전유물이었던 중계권 거래 
가격을 높이고 있다.

차터는 디즈니와의 갈등을 TV사업의 미래를 건 싸움으로 
보고 있다. 디즈니는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디즈니+ 등 스

트리밍 서비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키웠지만, 차터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차
터가 케이블TV 고객들에게 디즈니+를 무료로 달라고 요
구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디즈니는 성명에서 
“ABC와 ESPN채널 대학 미식축구 개막을 앞두고 차터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고 말했다.

디즈니도 케이블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ESPN은 케이
블을 떠나 단독 스트리밍 서비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
지만, 케이블TV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ESPN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빠질 경우 유료 방송 생태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
다. ESPN을 포함하는 케이블TV번들 상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밥 아이거 디즈니 CEO는 ESPN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9)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Ron DeSantis)와의 싸움
디즈니는 정치적인 분쟁에도 휩싸였다. 수십 년 동안 디
즈니와 플로리다는 경제 공동체로 지내왔다. 플로리다
(Florida)에 위치한 디즈니월드는 디즈니는 물론이고 플로
리다에도 많은 경제적 이익을 안겨줬다.

그러나 디즈니의 전 CEO 밥 체이펙(Bob Chapek)이 플로
리다의 동성애 교육 금지법(Don’t Say Gay)을 비난하고 나
서 상황이 반전됐다. 디즈니와 플로리다의 친구 관계는 끝
났다. 플로리다 주지사 드산티스는 디즈니의 퇴출을 위협
하며 압박하고 있다. 디즈니와 플로리다는 이제 법적 공방
에 돌입했다.10) 드산티스가 디즈니의 경제 특권을 철폐하는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플로리다 주지사 드산티스는 2023년 8월 14일 CNBC에 출
연해 밥 아이거 디즈니 CEO가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낸 소
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 드산티스는 “그들은 플
로리다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들은 소
송에서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드산티스는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매우 좋은 주”라며 “유니버셜, 씨월드 등 디즈니의 경쟁사
들은 사업을 매우 잘하고 있다. 디즈니만 특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NBC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는 미국
에서 비즈니스하기 좋은 주 8위에 올랐다.12) 13)

8) https://variety.com/vip/cord-cutting-q2-2023-review-from-worse-to-worser-still-verizon-comcast-charter-dish-hulu-1235693996/

9) https://www.nytimes.com/2023/07/21/business/media/espn-talks-nfl-mlb-nba.html

10) https://www.cnbc.com/2023/08/14/desantis-urges-bob-iger-to-drop-disney-lawsuit-accept-the-end-of-special-privileges.html

11) https://www.cnbc.com/2023/08/09/attorneys-desantis-welcomes-disneys-surrender-on-key-lawsuit-claims.html

12) https://www.cnbc.com/2023/07/11/americas-top-states-for-business-2023-the-full-rankings.html

13) https://www.cnbc.com/2023/07/11/americas-top-states-for-business-2023-the-full-rankin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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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산티스는 월트디즈니 월드(플로리다)의 특별 세금 지구
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디즈니와 플로리다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핵심 쟁점이다. 1960년 이후 디즈니는 특별 자
치구로 도로와 상하수도 자체 구축 등 상당한 권한을 누리
고 있었는데 플로리다 주는 이를 폐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플로리다는 지역구 개발 이사회 이사 5명을 주에서 선임하
도록 하는 등 자체 지역을 다시 플로리다 통제하에 두는 법
안에 서명했다. 새로운 이사회는 디즈니에 장기 독점권을 
인정해 플로리다의 자체 개발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에 드산티스가 임명한 이사회는 과거 디즈니와 맺었던 계
약을 무효화하기로 의결한 뒤 디즈니가 연방 법원에 소송
을 제기했다.

디즈니는 이사회의 모든 결정에 드산티스가 개입했다며, 
이는 디즈니의 언급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주장했
다. 드산티스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연방 법원에 요청
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 경선전에 뛰어
든 드산티스는 디즈니와의 소송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드산티스는 “논쟁적인 사회 문제”와 싸우는 것을 강
조하며 디즈니가 아이들을 성차별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후임자 결정(Succession Fiascos)
내부 문제도 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디즈니 CEO로 
근무했던 밥 아이거 CEO는 2022년 10월 복귀했다. 2020
년 밥 체이펙을 후임으로 결정했지만 3년이 채 안 돼 물러
났다. 그러나 2026년까지 임기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 
전에 아이거가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첫 번째 임기에 그는 픽사, 루커스필름, 마블 등을 인수하며 
디즈니를 최고 IP회사로 만들었다. 아이거는 스타워즈 등 
뛰어난 자사 IP를 앞세워 프랜차이즈 콘텐츠와 상품, 영화, 
디즈니랜드(DisneyLand)까지 마법 같은 성과를 냈다. 많
은 기록도 세웠다. 그러나 이 마법은 두 번째 임기에는 통하
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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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콘텐츠의 인기와 수명이 예전같지 않다. 젊은 세대
에서 스타워즈에 대한 충성도는 많이 옅어졌다. 2023년 
CNBC 인터뷰에서14) 밥 아이거 CEO는 “새로운 스타워즈와 
마블 콘텐츠 추가 제작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초 디즈니는 조직 개편을 진행하면서 55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마블과 스타
워즈를 이을 수 있는 콘텐츠는 무엇일까. 픽사15)는 지금 확
실히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디즈니는 2006년 픽사를 74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런 가운데 한 때 아이거의 심복이었던 케빈 마이어(Kevin 

Mayer)와 톰 스태그(Thomas O. Staggs)가 고문으로 복귀
했다. 이들은 과거 아이거의 M&A를 주도하고 디즈니+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다. 이들은 차기 디즈니 CEO가 밥 체
이펙(Bob Chapek)으로 결정되면서 회사를 떠났었다. 마
이어와 스태그가 돌아오며 디즈니 CEO의 후계 구도가 복
잡해졌다. 아이거의 후임으로 거론됐던 디즈니 내부 인물
들은 긴장하고 있다.

2022년 11월 취임 후 진행한 강력한 구조 조정으로 내부 반
발도 심하다. 아이거는 복귀 이후 7,000명이 넘는 인력을 
정리 해고했다. 올해(2023년) 비용 절감 목표인 55억 달러
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지만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다.16)

증기선 윌리가 풀린다
디즈니(Disney)는 IP관리에 철저하다. 자신들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즈니의 IP 
역시 저작권 법에 따라 겨우 95년만 유효할 뿐이다. 이 시기
가 지나면 IP는 대중에게 귀속된다. 이는 모든 사람이 디즈
니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10월 디즈니 100번째 생일을 앞두고, 고전적인 디즈
니 캐릭터가 부적절한 상황(NSFW)에 쓰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23년 4월 개봉한 ‘곰돌이 푸: 피와 
꿀(Winnie the Pooh: Blood and Honey)’이라는 이름의 
영화다. 청소년 관람 불가인 이 영화는 어릴 적 친구에게 버
림받은 곰돌이 ‘푸’와 ‘피글렛’이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며 
잔혹한 복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곰돌이 푸의 탄생은 1921년인 만큼 이미 이들의 동화책과 
스토리는 대중에게 소유권이 돌아갔다. IMDB에 따르면 이 
영화는 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10일 만에 제작비 10
만 달러 미만으로 제작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적

이다. 이 영화에는 푸의 친구 호랑이 티거(Tigger)는 등장하
지 않는다. 티거가 원작 소설(A. A. Milne)의 2편까지 등장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작품이 성공한 뒤 영화사는 속편 제작 계획을 발표했다.

더 큰 문제는 2024년이다. 대중에게는 축복이지만 디즈니
에는 고민이다. 1928년 디즈니의 시작을 알렸다.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의 저작권이 2024년 1월 1일 풀린
다.

이 작품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대표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Mickey Mouse)가 등장하는 세 번째 영화다. 7분 길
이지만 세계 최초의 토키(유성)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하다. 
버스터 키튼의 인기 영화 ‘증기선 빌(Steamboat Bill)’의 줄
거리를 빌려와서 만들었다. 이 애니메이션에는 심술궂고 
악명높은 사나이 피트(Pete)가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도 유
명하다.

14) https://www.cnbc.com/2023/07/13/disney-cuts-back-on-marvel-star-wars-content.html

15) https://www.morningbrew.com/daily/stories/pixars-elemental-feels-like-a-flop?mbcid=32377809.1239511&mblid=5a192a89dd1a&mid=
ad1f601f9cfa7355210ba8af128be347&utm_campaign=mb&utm_medium=newsletter&utm_source=morning_brew

16) https://www.morningbrew.com/daily/stories/pixars-elemental-feels-like-a-flop?mbcid=32377809.1239511&mblid=5a192a89dd1a&mid=
ad1f601f9cfa7355210ba8af128be347&utm_campaign=mb&utm_medium=newsletter&utm_source=morning_b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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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많은 기록을 남겼다. 디즈니를 엔터테인먼트 테크
놀로지 회사로 각인시킨 것도 바로 이 애니메이션이다. 사
후 제작된(Post Produced) 사운드트랙을 사용했고 음성과 
화면이 동기화된 첫 애니메이션이기도 하다. 이전에도 유
성 애니메이션이 있었지만, 화면과 싱크가 맞는 영화는 윌
리가 처음이었다.

다음은 또 ‘밤비(Bambi: The Reckoning)’다. 이 영화 역
시, 공포 영화다. 2024년 개봉하는 영화에서 밤비는 숲속에 
숨어 있는 살인 병기로 그려진다. 밤비가 처음 데뷔한 날은 
1942년 8월 21일이다(그러나 밤비의 원작 도서는 이미 저
작권이 풀렸다.). 이 제작팀은 또한 ‘피터팬이 등장하는 공
포영화(Peter Pan’s Neverland Nightmare)’도 준비 중이
다.

디즈니 2.0 시대의 개막
과거 미키의 저작권 만료가 임박했을 때, 디즈니는 미 의회
에 집중적인 로비를 진행했다. 이에 저작권 독점 기간 연장
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움직임이 없다. 디즈니 
스스로 미키의 수명이 다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디즈니
는 미키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막을 안전 장치는 있다. 바
로 상표(Trademarks)권이다.17) 따라서 일부는 미키 마우
스 1.0 시대는 마감을 했지만 2.0 시대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디즈니는 분명 위기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하
다. 과거처럼 디즈니가 위기를 극복할 충분한 힘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디즈니 매직도 이제 힘을 다하고 있
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이들도 있다.

결론은 디즈니가 내야겠지만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대한 항공모함’의 방향타를 바로 잡는 일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건전
성 확보다. 스트리밍 서비스 전환을 선언한 이상 돌아갈 길
은 없다. 이곳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 하지만, 디즈니+ 역시 
위기다. 인도 지역 크리켓 경기 중계권 상실로 2023년 2분
기에만 1,250만 명의 고객이 사라졌다. 이제 그들은 1억 명 
구독자 유지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따라서 디즈니+를 살리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
점이다. 디즈니+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바로 서야 디즈니의 
미래가 있다.

17) https://www.morningbrew.com/daily/stories/2023/08/11/what-happens-when-disney-loses-exclusive-rights-to-beloved-chara
cters?mbcid=32377809.1239511&mblid=08ec876fe022&mid=ad1f601f9cfa7355210ba8af128be347&utm_campaign=mb&utm_
medium=newsletter&utm_source=morning_b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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